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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을 예배판 일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도 변함없이 

격월로 지키게 되고， 매 예배시간 복음 중심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6개의 찬양대가 한 달 전부터 예배를 위한 찬양을 준비하 

주님께 쓰임받는 천국일문을 위한 말씀 훈련이 각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특별히복음으로하나되기 위한한방편으로소망부에서부터 영아 

부까지 23개 교회학교 부서가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회 실시되는 계절학교를 통해서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 

여 드리는 일과 금요찬양 집회시에 찬양과 말씀으로 옹 성도가 하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뭇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사들은 ‘교사 강습회”에 죠썩하여 미리 말씀을 배우며 복 

나되는 은혜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의 예배찬송은 

찬송가 25장 ‘변류관가지고”입니다 평강의 왕， 왕중 

의 왕이신 주께 면류관을 돌리자고 히는 권면으로 

시작하는 25장 찬송은 스스로 비천한 땅에 오신 

주님이 가장 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는점에서 강난의신비”를몸소보여주신 효훈 A4E 옐째 예때첼e ’ 
찬송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마른 사슴 .,........-.. ", 

이 시벗물을찾는마음으로예배를춘비 
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 

든 성도들은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예배실에 착석하여 ‘베푸실 은혜” 

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 

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올 

해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거둡나길 소망합니다. 

켜2005년 저rl차 성찬식이 오늘(2및 
1부 예배부터 5부 여/배시에 있습니다 

| 민족복음화 | 

금년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현대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정확히 전해야 합니 

다. 이 일을위해서금년에는 1 . 1.1 전도를진행 

합니다. 이것은 1년에 1인이 1명씩 전도하여 교회 

에 등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 

한것은이 일을위해서 인간적인방법과물량을 
동원하지 않는다는점입니다. 1267B 전도회를중 
심으로 1년 내내 교회 주변 전도에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를 위해 구체 

적인 지도를 만들어 전도에 총력을 쏟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단기선교를 통하여 전 교인 

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는 이제 가까운 우리의 이웃부터 찾아갈 때입니 

다 그래서 우리는한영혼을가장소중히 여기시 

는 주님의 미음을 가지고 민족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복음의 빛， 복음의 메신저가 되도록 이웃의 

문을두드려야할것입니다. 

“…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담후 

| 세계선교 | 

최근 동남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생각할때 세계선교를향한우리의 발걸음이 더 빨라져야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그순간까지 우리는생명이라도 내놓 

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04년 

에는 2027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 

음이 절실한지역에 현지인 선교사와단기 선교사를직접 파송하 

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더욱더 각오를 다지며 금년에 진 

행될 단기선교에 1397B 지역장들을 중심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 
어 집중해야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북방지역에서부터 남방산 

호섬이 있는 지역까지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가려고 준비하며 기 

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매월 2주죠에 걸쳐 

진행되는 선교훈련(CMI'C 훈련)과 각종 훈련들을 더욱더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우리의 지난 몇 년간의 선교경 

험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 

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기억하고성령님께서 이끄시는데로나-ò]-.가는복음의 나 

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할것입니다. 
f저1/2차 CMTC 흔련이 다음 주응1(9일)에 있습니다 

음에 기초한 계절학교 준비를 위해 실질적인 도웅을 받 

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다음 주일띤일 

16일)부터 교사 강습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천국일꾼을 돕기 위해서 매년 2회 

씩 장학생을 선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 

다. 지난 2004년에는 491명에게 약 5 
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복음 위에 바로 선 천국 

일꾼들을 돕기 위해서 더욱더 많 

은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 

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진실 
로 거듭나 믿음으로 나가 복 

음을 전하는 천국일문이 되 

는 것입니다. 천국일문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 

탁드립니다 

*다음 주얄9일부터 겨울껴l절 

획펴 교사 g읍호l가 있습니다 

| 이웃사랑 |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향한 복음의 메 

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인 도움 

을 주는 데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95년부터 시작된 충현 복지관을 통한 이웃 사랑 

의 실천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에게 단순 

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함께 

제시하며 그‘혐l게 진정 필요한 것이 주님임을 깨 

닫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및 양로원 건립 

을위한준비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쌀과부 

식으로 매월 약 204세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 

다 특별히 겨울과 여름에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웅 

을당한분들도아낌없이돕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웃사랑의 실천은 금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복음과 함께 사 

랑을 베풀어서 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혼을살 

리고돕는일에 전심을다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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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DISREGARDING YOURSELF 
“ (12)Not that / have already obtained [it] , or have already become perfect, but / press on in order that / may lay hold 

of that fo r which also / was laid hold of by Christ Jesus . (I3)Brethren, / do not regard myself as having laid hold of [it] 
yet; but one thing [/ do ]:forgetting -;)hat [lies] behind and reach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 (14)/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μpward call ofGod in Christ Jesus . (I5)Let us therefore, as many as are pe까ct， 

have this attitude; and ifin anything you have a different attitude, God will reveal that also to you; (I 6)however, let us 
keep living by that same [stαndαrd] to which we have attαined. " (Philippians 3:12-16) 

l\/l ost peop|e hO|d themse|veS |n hlgh regard They deS|r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ir endeavors. After Paul met 

Jesus Christ, he never acknowledged his accompl ishments. Instead, 

he disregarded himself, and confessed his imperfections. Perfection 

is a goal that bel ievers do not reach until the end of their lives. Until 

death, our mental competence and thought processes are actually 

not too great. Scientists believe that even the best of human brains 

only operate at ten percent capacity. As such, our present thin king is 

not ve이 deep, and our conclusions are even shallower. Our bodies 

also lack perfection. Even though the world strives for perpetual 

youth, human bodies are not ageless; they grow old . They suffer 

from wear and tear, diseases, and eventually die out. Thankfully, 

believers are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 which comes 

through Jesus Christ,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see Phi l. 1 :11). 

God designed this special fruit to grow and prosper, not wither and 

die. Unfortunately, many Christians screw it up, “ The wOrries of the 

world ,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enter in and choke the word, and it becomes unfruitful" (1\I1 k 

4: 19). This happens because they regard themselves, rather than 

disregarding themselves 

Every single human on the face of this world needs Jesus Christ in 

order to bear righteous frui t. He is the only one who can guide you 

through this life. You need to pray, “ Teach me Your way, 0 Lord ; 1 will 

walk in Your truth; unite my heart to fear Your name"(Ps. 86:11} . 

Jesus warns all followers, "Remember Lot’s wife"(Lk. 17:32}. Lot’s 

wife worried about her family, she wondered what was happening to 

her house, animals, and other belongings. God told her not to turn 

around, but she did . She thought her concerns were greater than 

God ’s were. If you regard the pleasures of the world , your own 

thoughts , or even the little, stupid things in life, you will end up 

barren, fruitless, and without hope. Most Christians will agree that 

Pa내 is a great Christian. He lived for Jesus Christ, and was prepared 

to die for Him, “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Phi l. 
1 :21) . Let us look at how he lived and regarded himself after Jesus 

Christ saved him in Oamascus . 

Paul ran through life . He disregarded himself because he knew 

there was no place for believers to rest, enjoy themselves, or find 

comfort. The Bible says he pressed on , which means he had no 

leisure time. If you 

so tha t, after 1 have preached to others , 1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 No one can afford to waste time . You should never 

squander the opportunities that allow you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service"(see Eph. 4:12} 

Pa미 forgot his past. He said, "but one thing 1 do: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nd reach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 (v. 13). 00 you 

know how many Christian preachers , scholars, and authors talk 

about how they live and practice faith? 00 you realize how many 

believers advertise their faith ? Their objective is to teach you about 

the things they have done. They recognize , praise, and respect 

themselves. Look at Pa마 he never explained the gospel in terms of 

what he had done. He always confessed his past sins, and that he 

was a sinner. He did such great wonders for Jesus, but he never 

explained a.bo냐t it. In Romans 7:19, Paul says, "For the good that 1 

want, 1 do not do, but 1 practice the ve이 evil that 1 do not want." He 

admits his mistakes, and further says, "Not that we are adequate in 

O니 rselves to consider ánything as coming from ourselves, but our 

adequacy is from God" (2 Cor. 3‘ 5) . Too many Christians think they do 

a good job, not recognizing the Holy Spirit’s work. Pa미 declared, “ to 

me, the ve이 least of all saints, this grace was given, to preach to the 

Gentile the unfathomable riches of Christ " (Eph . 3:8}. Amen. Paul 

took no credit for any of the work he did for God, instead, he forgot 

about it because he disregarded himself 

Pa미 pressed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v. 14). He had aim and purpose because Jesus 

Christ was his center. The Bible says , "For those whom H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com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 so that He would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Rm. 8:29). Please understand my friend that the mind set 

on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set on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see Rm. 8’ 6). Paul lived with his mind set on the Spirit. If you say 

you are a Christian, then you should be living like one, for “ the one 

who says he abides in Him ought himself to walk in the same 

manner as He wal ked"(1 Jn. 2:6} . What Jesus did, we should do, and 

more! 1 John 3:2 says,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Let us press on toward that day when we see Jesus Christ face to 

face . 

It is my prayer that you disregard yourself, not counting your deeds. 

1 sincer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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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주일 절교 

마음주일 설교 l 

자신를낮추는산일}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야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훗대를 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ot，가노랴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 3:12-16)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 

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고 찬사를 보내주기를 항상 

갈망합니다 그러나비울은달랐습니다 바울은예수님을만난이후단한번도자신 
이한일을자랑거리로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자신을아무것도아니라고여겼 

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삶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애써도말입니다 사실 우리가죽기 전까지 시용하는지 
능이나 사고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이 뇌를 최대한 

시용한다고 해도 실제 시용할 수 있는 용량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짧고， 우리가 내리는 결론 역시 아주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 
전한 것은 우리의 정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 

상 사람들은 젊음을 유지하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하지만 그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막 

을수 없습니다. 결국은모두늙고맙니다. 우리의 육신은세상의 온갖풍파로누더기 

처럼 낡이지고， 병마에 시달려 종국에는 죽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김.;-1'하게도 히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임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니-님께 영광괴- 찬미를 돌리게 히-기 위해서입니디(빌1:11) 하니님의 

계획대로라면 이 열매들은 시들거나 말리죽지 않고 건실하게 자라 풍성해집니다. 그 

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립니다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제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 

아결실치 못하게 되는자요"(막4:19). 왜 이런 일이 생겁니끼.?그것은비로그들이 낮 

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의의열매 

여러분이의의열매를맺기원한디면 예수그리스도앞으로 나아가야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 밀로 여러분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날미다이렇게 기도해야합니다. “여호외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씨 86:11).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롯의 처 
를 생각하라!' (녹17:12). 롯의 아내는 겨우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게 된 상홍써l서도 두고 

온 집과 기축들， 재소에 연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히셨지 

만롯의 이-내는그말씀을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자신의 

관심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쾌락이나 자신의 생각， 혹 
은 세싱에 속한 아주 작고 하찮은 것들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띤 여러분의 

삶은 이무런 소망도 없는 메마르고 열매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 

스도인들은 비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비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를위해죽을각오도되어 있는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내게사는것이 그리 
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1: 21) .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비울이 

어떠한삶을살았고，또자신을어떻게여겼는지살펴봅시다 

훗대를향하여 

비울은 평생 앞을 보며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비울은 성 

도들에게도안식을즐기고평안함을만끽할만한여유가전혀 없다는것을익히 잘알 

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비울이 앞을 향해 계속 전진했다고 말합니다 곧 그에게는 여 

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혹은 교회가 

느긋하게 앉아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다면 각성히심시오. 그런 사람들은 궤도를 벗 

어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훗대를 향하여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마귀는 

항상 여러분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디 그러므로여유를부라며 앉아있을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료전진 

해야합니다 정신을똑바로차리십시오.전투는끝난게 아닙니다 미귀와의씨웅에 

서 이기려면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27절은 밀합니다. “그 

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몽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벼 

갱생판옥사 

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 중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결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는 “성도를 옹전케 하며 봉 
사의 일을 하게 히-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엽4:1잉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 
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비울은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밀합니다. ‘형제들이- 니는 이-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13절)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나 신학자들， 또 저술 
가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해 말을 늘어놓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광고 

하고 다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비로 여러분에게 자신이 행한 업적들을 알 

리는것입니다 그들이주목하고 찬행}며 존경하는것은 바로그들자신입니다 그 

러나 비울을 보십시오 그는 결쿄 복음을 설명할 때 자신이 행한 일을 빗대어 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울은항상과거에 지은죄들을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중에 괴수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정말이지 비울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해 대단한 일들을 한 사람 

입니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원 
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롬7: 1에라고 

자신의 죄성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 
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고후3:5).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무 

엇인기-대단한일을해낸 것처럼 칙각합니다. 시실은성령님의 역사였음을깨닫지 못 
히고서 말입니다 l:l ]울은단언합니다. “모든성도중에 지극히 작은지보다더 직은 나 

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 
고." (엠 3:8). 아멘! 비울에게 있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한 일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있 

습니다 오히려 그는그모든 일을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자신을낮추는삶입 

니다 

그리스도예수안에서 

바울은 “훗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14절)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삶이었습 

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니­

님이 미리 아신 지들로 또한 그 이들의 형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맨}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29) 사랑히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육신의생각은사망으로이끌고영의생각은생명과평안을줍 
니다(롬8:6) 비울은자신의 생각을성령님께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 
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 말씀처럼 쌀1야 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2 : 6) .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합 

니다. 아니 그 이상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자랑히는 지들 

아우리가지금은히나님의 자녀라정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니지 아니하였으 

나 그기-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여 볼 그 날을 비 라보며 앞으로 전진 
하십시다 

낮아지는일부터 

저의 간절한 바람중하나는여러분이 자신을낮추고자신이 행한 일을계산하지 않 

는것입니다 정말로충현의 모든성도들이 자신을부인하고자기의 십자기를지고전 

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항상따라가기를 저는온미옴으로바랍니다 여러분은예 
수님이행하신 대로행해야합니다 그래야온전하신주님의형상을닮아갈수있습니 

다. 낮아지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결단입니다. 계속 전진하려띤， 과거를 잊고 

천국을향해달려나아가려면 먼저낮아지는일부터해야합니다.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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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힐렴 

은총의자녀들 

본질싱 진노의 지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지-로 

설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은총이다.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예배하되 준 

비된 예배 ， 신령한 예배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우리 교회는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 주일 찬양예배 ， 수요 1 ，2부 예배 그리고 금요집회와 매일 새 

벽 기도회가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 

여 예배위원회에서는 매 예배시에 예배실 전체를 돌아보며 정리하며 돕는 예배부， 

일년에 일곱 번 행해지는 성찬식을 준비하는 성례부， 편안히 그리고 보다 질서 있게 

좌석을 안내하며 교인을 돕는 안내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담당하 

는 헌금부에서 15명의 장로와 560여 명의 헌신된 일꾼들이 미리 기도로준비하며 하 

나님 앞이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수종들고 있다. 

성례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식은 풍성한 의미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 

행되고 있다. 일년에 일곱 번 진행되는 성찬식과 여섯 번의 학습세례식을 통하여 그 
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감사를 고백 

하고 있다. 성찬식을 위하여 성찬식 전날 준비하는 성례부는 성찬 준비 예배를 통하 
여 말씀 앞에 겸허히 선 후 미리 맞추어둔 떡을 일정한크기로자르고 준비된 포도즙 

을 잔에 부으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계속될 성찬식을 위한 기도 
와 기대를 놓치지 않는다. 온 성도들에게 배찬되는 떡과 잔은 이렇게 기도와 정성으 
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성찬을 준비 

하는 주간에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되새기며 성찬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세례 교인 이상이면 이 풍성한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많 
은 회중에게 배찬을 하기 위하여 배찬위원들이 섬기고 있지만 더 원활한 진행을 위 

하여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배찬이 시작될 때 미 리 기도하여 성찬기 

가 자신 앞에 왔을 때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손으로 옮기는 불안함이 없 

었으면 더욱 좋겠다. 혹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을 막고 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두손으로성찬기를 옮겨 주시기를 당부한다. 

안내부 

교회당 입구부터 빨간옷을 입은분들의 웃는 얼굴을볼수 있다. 바로 예배위원회 
안내 위원들이다. 이들은 예배 30분 전에 모여 기도한 후 정해진 위치에서 교인들을 

안내한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좌석을 안내하고 환자， 혹 특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수종들고 있다. 때론 이들의 역할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왜 저 자리로 가라고 하느냐? 등 작은 항의를 하는 경우 
도 있지만 전체적 인 방향에서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특 

히 성찬식이 있는 경우 좌석 배치는 전체 예식을 보면서 안내를 하기에 더욱 적극적 
인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에는 거동이 불편한 성도를 위하여 휠체어가 항상 준비되 

어 있으며 예배당에서 생기는 분실물(안경， 개인 성경 등)을 보관하여 언제든지 찾 

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면 적극 

적으로도움을줄 것이다 

현금부 

예배시간 말씀을 듣기 전 헌금을 돕는 헌금부는 모두 360여 명의 일꾼들이 수종들 

고 있다. 1-5부 예배시간과 매달 한 번 있는 헌신 예배시 이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모여 헌금 가운을 입고 헌금담당 장로님의 기도 후 자신의 자리 

에 착석하며 헌금시간에 서로 짝을 이루아 헌금을 수거하며 봉헌을 하고 있다. 절제 

되고 신속한 행동으로 많은 성도들의 봉헌을 돕고 있다. 교회에서는 예배당 좌석에 

항상 헌금 봉투를 비치해두고 있다. 따라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여서 헌금 주머니가 

왔을 때 헌금해 주시는 것이 좋다. 지갑을 꺼내고 부랴부랴 이름을 적는 모습이 이제 

는사라지길 소망한다 주님의 것을주님께 바치는시간인데 미리 준비하는것이 당 

연하기 때문이다 드려진헌금은은행에서 나온직원을 통하여 입금처리되며 ， 특별 

히 헌금 수거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보관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 

다. 영혼을살리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드려진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되 

고있는 것이다. 

예배 15분전준비 

우리 교회는 예배의 시작 개념이 항상 15분 전이다. 설교자， 사회자， 기도자는 이 

미 30분 전에 예배 준비실에 모여 기도하며 15분 전에 등단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고 있다. 찬양대와 모든 수종자들도 15분 전이면 정위치하고 있다. 주보를 보 

면 예배 전 찬양이라는 순서가 첫 순서로 나온다. 그렇다 이는 매 예배 시간 15분 전 

에 예배 전찬양을통하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묵상하기 위한 

시간이며 실질적인 예배의 시작이다. 따라서 허겁지겁 시계를 보며 뛰어오는 예배 

자가 아니라 미리 좌석에 앉아 안정된 모습으로 예배 전 찬양에 참여하며 준비된 마 

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바란다. 

신명한예배 

예배위원회에 속한종들의준비들을 생각할 때 예배에 임하는우리의 태도는달라 

질 것이다. 흔히들 예배는 그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헌금 드리고 말씀 듣 

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령한 예배는 그렇지 않다. 신령한 예배는 준 

비된 예배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더라도 예 

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신 그리 
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감 

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 
서 신령한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 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찬 

양과감사의 헌신이어야 할것이다. 

절제된 사회와 힘 있는 찬송 그리고 진실되고 겸허한 기도의 순서， 온전히 주님 

의 이름만을높이는찬양대의 영감어린찬양!그리고온전히 선포되는주님의 말씀 

을 들음으로 참 믿음을 소유하며 주님께 향한 헌신의 결단을 드리는 전인적인 예배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배위원회가 존재한다. 교회 입구로부터 예 

배당 안의 조명， 온도， 좌석 안내 ， 주보 한 장까지 예배를 위하여 준비가 된다. 그러 
나 이러한 섬김이 단지 예배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 

승천하심과 다시 오시기까지 하시는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고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참된 예배자 

가 되어야 한다. 신령한 예배! 진리로， 영으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준비된 

예배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항상 공급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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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끝까:q 

01추흐/(부서1/) : Z년 선부터 그저 해외에 0/신동(팅장) : 서는 팅원틀을 성끼고 복응을 
선하11 위해， 서릉 부르신 추념으l 말씀어l 순종안교 

사 0/곳에 랐습니타. 부촉한 처를 상 따라 추신 팅 
원을머l 갑사합니다. 서는 이번 λF1응 통해 추닝으/ 
말f성응 공성석으로 바라보는 λf서l흘 배웠고， 어 

린 팅원둥이 말씀응 읽고 11도하는 모습응 보여 많 
은 도선응 받놨승니다 많은 대화로 서료 더 깅이 
양지 못한 껏이 처/엘 。랙1승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교져어l셔 
사량의대확 나깐다는 이유로 선교를 꼭 요고 싱었어요 하치 

안 춘비 11깐 동얀이l ‘추닝으l 띨을 안러 1 f-는 껏’ 
이라고 매당놨어요 추닝이 정망 나와 동행하시는 

갱 확성하꺼1 1lH닿놨어요. 그리고 추닝Ef ￡h1{l하는 
11쁨응 낳게 되었고， 여l비해 추신 영혼등웅 서흐/ 
에꺼l 보내추셔서 정말 감사tH요 

정미센총무) : 선교를 1f11로 뀔성한 동1m 하 
나닝응 더 양고 싶고， 선교릉 다녀 요변 호l써il서도 

선도항 수 있는 용1m 생꾀 껏 닫아서였어요. 하지 
만 처응 총무릉 망앉응 때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러나 선도fï/-연서 많은 껏을 느였o1 .B.， 7-. 1긍은 성리 

1 f- 얀 돼서 성신。 I 없λl만 여하튼 많은 껏응 벤었어 

요 추닝삐I선 처/꺼1 1 1도를 많이 봐도록 하셨어요 

어치l는 우리 팅 오우 많은 갯응 llH닫는 지쉽l흘 당2f­

고 끼도했어요 서는 처f1 f 많은 엘응 감당하떤 팅원둥이 더 많은 은회l릉 받을 껏 감o/- 혼자 
oJfïH야 하타느 1버f 과녀요 까지고 이어어요 12H서 요해1 f- '<'ij껴더 서도 이어지o f- tf-김 O 

L c 2. ’‘ ’‘ 。 치 
료 도아1 f-며 더 크 추니의 요혀l르 매다요 꺼 까o /-요 대화르 ~lo( 모해서 티원드의 사태까 ’ Q - , L.. -" 2 ... , 2. 2. ^ E ,, - , 2. (.~ε 

어떤7-. 1 밥λl 못한 껏o ( o(밴H요 

。 l굉멘(호l껴f) : 서응벤 갱헝을 짱11 위해 충밥한 선교였지만 영마 후 ‘내 자신이 선교흘 
통해 변fïH강 수 있λl 양응끼f- ? ’라는 11대릉 갯게 되었어요 이번 선교흘 통해 쳐어l꺼l 있던 

많은 으l싱둥이 무녀졌고 o( 땅으l 영혼등 1 f-운데 ￡hHl 하시는 추닝응 느띨 수 있었o1 .B. 서 
요에 서요 미요 따Lf-료 나안느데 。 l처I느 마쓰어l 스초하느 다대하 사라요료 벼좌시궈 추시 ”‘r... ", "" L.. 2. c " C. 0 - ' L 。 ‘- ’ 
추닝머l 감사해요. 호l껴l라는 석분 때문에 많이 겁을 먹었는데 큰 어려웅은 없었어요. 그렇7-. 1 
~ f- 사연 추어l ‘추넌께서 우리 티요 사라하시느데 왜 서료 요해1 f- 새꺼욕11 f- 7 ’ 하느 의무이 L " ð ’ U ’ 。 2. '0- ' ' L. .. - .. , --- .. , OM 2. 

드여어요 하지마 고 그 의우요 대봐르 나누더 추어l 폼려0;요 기 o(드요 토해 더 디1요 요쉽l 
ι L. .. -, 2. ’ t.: ð .. 2. μ , - 2. 2. 2. -0 - .. - , IS 

릉 받놨어요. λ벼 종 확신o ( 없을 때까 많놨는데 이느 순깐 추녕께서 L태f 동행t/-신 cf-는 
껏응 믿게 되었어요 그 후 11도하여 평얀웅 느였어요. 

박현구(부총우) : ‘한 사량이라도 진성으로 선도향 수 있11릉， 추닝 얀에서 사랑하11 
료 .. ,’ 이러 새까요료 L f-o댁f어요 사여요 추비안며서 “초l서요 다하자”라느 새까요 해고 느 

μ I ,- 2. (-'-' L.: -, t.: 2. 

11도했어요 어떤 환갱에 서해도 추닝메서 ￡배/tH 추성응 느폈고， 흐10 (tH7-.J 밍응을 더욱 
공꺼l 타시 한 번 확인해 봉 수 있었던 11호/lf- 된 껏 감야요. 그리고 o (번 11회를 발판으로 
복응에대해 맘l 양고 싶어요. 추닝응 맏는사랑등과감o ( 찬양응 항 αH 여l수닝 얀어l선 윤 
갱01 없다는 껏융 느었어요. 이센 추변 사랑틀어I꺼I 당당tl 선도향 수 있응 껏 감o/-요 서울 
에 도작하면 오l윤인이l꺼I !i.. 선도하고 싶어요 

강신규f부호l껴/) : 지난번 선교릉 통해 내 og혼 
o ( 바꾸l는 껏응 느였11 때문에 은쉽I 반요러 이번 

선교어l 지원했어요 。 I콧에서 내 얀의 많은 문제 
등응 변호f시궈당라고 구했어요. 지얀번 λ벽에선 
시깐석 1 1석흘 많이 봐서 놓라웠고 많은 은혀l릉 

받놨어요 그땐 시에는 대료만 했는데 이번에는 
서번 갱행을 많이 외지했던 껏 닫o/-요 그래서 그 
런지 지얀번 A벽보다 추닝으I 은쉽l릎 석제 느쨌어 

요. 이번에는 11도와 선도를 양석요로는 많이 했 
지만 시깐석 운쉽l릉 보지 옷해서 그런 껏 감1 1도 tH요 사량등과으l 판껴l어l선 총 。f쉬웠7-. 1만 

딴H fï ( L f-o /-강 수 있었던 λ벽。 l였던 껏 갑o /-요 

낌세엘(부서1/) : 추닝께 내 평생응 추판해닿라고 11도하띠 Lfo f-.왔01요 내 lH인석인 욕 

성과 내 생깐둥융 버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1 1도했고 순종으1 7-.f-.셰릉 tiH-웠어요 순종하며 나 
。 f까며 펴야하다느 1서 llH닥아어요 처요어l 꺼저하며 서교르 스비~lf느데 추니o ( 쳐져 치l꺼I 

ζ 드 M ' CL , 0- ' L-a c. ' M ’ 
평안향응 추셨어요 처는 욕싱o ( 많야서 추녕머l “oot/-연 ootH 추세요”라고 했녔는데 선도 
빨 땐 영혼얀 구하게 해당라고 11 !i..했어요 내1 f- 향 수 있는 젠 선도지 나눠추는 염해I 없 
고 나머지는 추닝이 하시는 뀔 때당놨어요 여I수념으1 o(릉을 부르는 영혼을 봉 때 11뱃어 
요 서울어l선 lil을렀는데 이곳에 와서는 육처I석요료 빠f 있어서 많은 시깐응 선교에 쓰려 

고 노력했어요 많은 겔 tiH운 껏 갑고 추닝메l 갑사해요 

송1-1훤으l료) : 하나닝응 향한 진성한 맏응과 하나닝응 양고 싶어서 왔01요 추닝o( 팅원 
틀응 사용해 많은 갱 llH닫꺼l 해추신 껏 감o/- 갑사tH요 서응어I는 tH오l어l 온다는 껏어l만 초 
정응 맛췄는데 이젠 믿응이 생겠어요. 으l싱응 다 처I셔우고 그서 맏께 tH 추신 추녕머l 감사 
합니다 서응엔 사랑등o ( 선11tH서 다1f갔는데 중깐이l는 그등 영혼응 생간t/-띠 선도릉 어떻 
게 한Ilf- 하고 고민하꺼l 됐고， 나중에는 요한복응응 읽고 많이 변화되었어요. 서울이1 1변 
사단이 고/홉헝 텐데 1때까 되어요， Hf-워서 이꾀 수 었을 꺼라는 생간 때문에 o (선I 세상~I 

껏흘 내려놓고 싶어요. 헝틀겠지얀 요든 우선 순위를 추닝메 망추고， 수엘은 무소겐 지귀고 
싶어요. 서응어l 선국 밴성o ( 되는 껏어I 확신이 없었는데 0 1센 확신tH요. 그리고 팅원 요우 
선교용 때 1 f-진 목표등응 o (루게 된 껏 같야 또한 갑사tH요 . 

l 전도현ε빼서 l 
그누구1f 아션， 나를 

부끄럽지만 병원 전도의 시작은 전도의 뜨거운 열정도， 거창한 사명감도 아닌 ， 

타 교회에 다니는 친구의 강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하기 싫었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 

종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며 우리는 다만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내가 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간병인 ， 보호자들에게 〈주간충현〉을 나눠 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간병인들의 방해가 심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힘들고 고 

통 중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 

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점점 전하는 복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보이다가도 영접 기도 때 입 

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도 주님을 영접하 

지 않을 때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가 되 

었습니다. 충현 경노대학을 5년 다닌 정세한 님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것은 자 
유라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이 땅에서 생을 마칠 즈음 혼수 상태 에 빠질 때까지 영접 

하지 않으셔서 포기하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어 다시 돌아 

와 그 분께 복음을 전했을 때 맑은 정신이 되어 ‘아멘’ 하며 영접하시고 다음 주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혼이 분명히 천국에 갔다고 믿습니다.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때마다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 

시던 임완병 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의사 표현을 표정 
과한손으로하시는김영길 님의 그환한미소는천사를 보는것같습니다. 믿는 사 

람에게서 받은 상처로 몹시 가슴 아파하던 이 영복 님께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 

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했을 때 큰 눈에서 떨어지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김인귀 님은 〈주간충현〉 에 실린 ‘눈물의 

의미’ 를 읽고 한 주간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지 그 은혜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새벽 에 병원 11층 

옥상에 올라가 동쪽을 향해 울면서 기도할 때 멀리서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십 

자가를 보며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 교회 에서 예배를 드릴까? 하며 부러워했는데 

그곳이 충현교회이며 자신이 충현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될줄은몰랐다고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뇌를 다쳐 온전한 정신이 아닌 조남현 님은 복음을 들었 

을 때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아멘’ 으로 웅 

답하는 걸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택하심에 감사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또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입 

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 니다. 시 
작할 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전도가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보내심 

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요나 

에게 하셨던그말씀으로 일깨우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 
냐?' (용 4: 1 1)，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황 향 (집사， 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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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훌과 나눔 

λH1f-.촉부를 수료&버# 

새로 태어단 11뽕 

저는 89년도에 형님과 형수님의 전도로 충현교회에 둥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 

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 교회를 떠났다가 아주 큰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하 

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런 연유로 지난해 6월 다시 충현교회 새가족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새가족부에 나왔을 때는 ‘내가 과연 6개월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 

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마음에 알 수 

없는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가족부를수료하고보니 그동안주님과보낸 6개월의 시간이 정말 

행복했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 한 

없이 기뿔 뿐입니다， 6개월 동안 정말 교회에 못 올 상황도 있 

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제 주위에는 예전의 저처럼 주님을모르는분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분들도 

저와 같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ιH1f-.축고f- ~h'lil 

듀l한 그릇이 되11를 희망하며 

권영근(장년1부) 

아침에 주간층현을꼼꼼히 읽었다. “하나님 이 쓰시는그릇” 왜 내 귀가 이렇게 

순한지 모른다. 출근길에 살펴본 글을 생각하다가 내 눈을 의심하고 내 심장을 의 

심하고 머리와 가슴을 의심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라1" 는 명령을 순전하 

게 “되자1"로 받고 있는 나를 의심하는 게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리 쉽게도 내 것이 되리라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터이 

다. 나의 악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보배로운 피로 인함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하 

나님을 어찌 섬기게 하지 못할까? 존귀한 그릇이 되기로 결심하라!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라 믿고 순종하는 아침이다. 어제 저녁의 늦은 귀가 

로 인한 피곤함도 뒤로 하고. 

이 렇게 2005년을 살고 싶다. 오늘처 럼 순한 귀를 가지고 하루를 일년처 럼 ， 일년 

을하루처럼 살고싶다. 믿음，그리스도의 피，순종등을어렵게 정의 내리면서， ‘나 

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7 하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기 일 

쑤였던 내가， 별로 어 렵지 않게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와 순종 

을 순하게 받아들인다. 이제 기도로 시작하는 일년이 하루처 

럼 ， 묵상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년이 하루처럼 되리라는 오 

늘 아침의 내 변화가 귀하다 귀한 그릇이 되기로 한 새해의 

변화는 전율이다 여명이 귀한 이유와 새벽기도의 신실함이 
이해가 되는 첫 믿음이다. 

앙회관(새가족 양육부) 

Off.쑤는， LH 마음Ofl 오세요l 

주일은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 교회로 와요. 그리고 탁아부에서 지내고 유치 

부로 가요. 나는 유치부에 가서 친구들과 뛰어놀 생각으로 탁아부에서 예배드릴 때 

에도 유치부에 갈 시간만 기다려요. 찬양 연습할 시간이 되면 찬양대를 안 하는 친 

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찬양을 할 때 나도 기쁘게 해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만 

히 서 있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노력을 하면 조금씩 좋 

아질 거래요. 유치부에서 장난을 너무 많이 쳐서 예수님께도， 

선생님들께도 죄송해요. 동생들한테도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 

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에 장난도 안 치고 찬송도 기쁘게 부를 

수 있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박규민(유년부) 

학'Lf님이 쓰^l는 깨끗한 그릇 

나는새해에는중학생이 된다. 

나는목사님의 말씀을듣고， 내 마음속에도그릇이 

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지난주일은친구초청 잔치를하는특별한주일이었다. 

친구 2명을 전도했다. 사람들0 1 겉으로보기엔 전도를잘해서 

착하고， 하나님께 복을받을거라고생각할 것이다. 

하지만나는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단사람들의 칭찬과선햄 눈이 멀어서 

전도를했다. 정말지금에서야그것이 잘못이라고생각한다. 

그 땐 내 마음의 그량11 욕심이 가득채워져 있었나보다. 

그뿐만아니라소년부에서 설교시간에 떠들었던 일， 

분반공부시간에 장난쳤던 일， 일부러 성가대 연습안간 일. 

그렇다. 하나님은다아신다. 

그래서 나는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나쁜습관이나 

욕심들을벼리려고한다. 

사람들은 겉모습을보지만하나님은아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단속미음을보신다. 

그런 아름다운하나님을 위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할 것이다. 

나는아직 어리지만성가대도습관적으로하는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몰리기 위해 기쁜마음과 

감λ댁}는 o}음으로 할 것이다. 

또한내 마음속에 나쁜생각을갖지 않도록 회개하고 

고치려고한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전하고， 

설교 시간에는 떠들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잘들을 것이다 

이제중학생이되면 

하나님 믿는사람은 어디가달라도 다르구나.’ 

라는말을듣고싶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그릇이 되도록 

노력할것이다. 

cf/학부를 졸업학며 

김지원 (중등1 부) 

99년 5월에 대학부 2학년으로 충현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 때가 엇그제 같은 

데 벌써 졸업을 해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에서 대 
학부에서 보냈던 날들을 뺀다면 제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저에겐 대학부 

가정말소중한곳이었고감사그자체였습니다. 

제가 대학부에 처음 왔을 때 저의 톰과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아랐었습니다. 그런 

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 팀장님과 조장님을 보내 주셨고 전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 할 때 절 붙잡아 주시고 울며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들.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시 

며 후배들을 위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시던 그 모습을 보며 ， 내가 선배가 

되었을 때 주님 이 허락하신다면 나도 대학부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절 차근차근 준비시켜 주셨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주님은 군대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리 

스도의 군사로발돋움할수 있는훈련을시켜 주셨고그 어떤 일이 있어도신앙이 흔 
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대 후 대학부에 돌이와 이전에 결심한 대로 조장과 2년간의 팀장 일을 하면서 

한 영흔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대학부에서 리더를 하기 전에는 정말 알 

지 못했던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그 영흔들을 향한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리더를 하는 동안 흔들릴 때도 있었고 불교신자인 부모님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주변의 귀한 동역자들과 교역자분들이 절 붙잡아 주셨 

습니다. 

평생에 믿음의 동역자 한 명을 만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전 대학부에서 여러 명 
을 만났으니 제게 있어 대학부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더 이상 설 

명이 필요 없겠죠? 지금 대학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올라올 고3 

지체 여러분. 대학부 시절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시 

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부에서 여러분의 비전과 말 
씀에 대해 고민하며 ，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열심히 기도하시 

길 바랍니다. 떠날 때가 되어서야 대학부가 소중한 곳이었다는 것을 

깨우치지 마시고 그 전에 대학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김현위정년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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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싫교회랑방 (þ 청년2후 믿음의 세대흘 4l는 Cf i!I 
성년2부가 변쨌습니다. 기존의 죠식들을 

새롭게 고치고 확한}여 추님의 몽 되신 교 

외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더욱 임 있게 담 

당하고 있습니다 . 성 년2부는 미온팀 , 기온 

팀， 신온담， 결온준비교실 등 네 개의 팀으 
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 이에 새롭게 조식된 

팀틀을 중심으로 성년외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팀장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미온팀 

김지은(집사， 미온팀장) 

3S서|부터 니0세까지의 미온 남녀들이 암께 모 

석태임(집사， 결온준비교실팀상) 

여 성경공부를 압니다 다양안 보습의 지체 

들이 모여 말씀과 기도로 아나가 되고자 

밥니다 같은 또래이니 많은 것을 공감아 

고 암께 알 수 있으니 삼 좋은 시간입니 

겨호주비교 .).1 
2 L L.. ’ E 

결혼을 암둔 예비부부들을 위해 8주 과성의 프로그램을 준비아였습니다 각각 신앙 

생왈을 아던 남녁가 맏냐 부부가 되어 암께 신앙생왈을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대와 다른 연실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지요 지금은 가성의 위기라고 알 

만큼 가정의 따괴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 안에서 가성의 의미에 
대해 배우고 겨호 우 여시저。로 겨게 되 가저 겨제 이시， 태아， 축사 드으 배우고 주 

1 -...A., 2L ’ -,--- ìl F U 2 " 10 0 . 11 , 디 L 근 ’ 
비하는 시간입니다 추로 입소문을 통애 많이 잦아-옵니다 결온에 대안 막연안 완상을 

가지고 있던 예비 신랑과 신부들이 이 과정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건고하게 경온을 

준비아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시효티 
LL 디 

구성역(집사， 신온팀장) 

결온하고 3년까지 신온팀에 있게 됩니다 신온팀의 교사틀은 모투 기온자들입니다 . 

그래서 부부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쉽게 토로하며 생각을 암께 냐눌 수 있습니다 결온 

을 òf먼 모든 것이 새롭지요 부부간의 판계부터 , 임신 , 울생 그리고 시댁 간의 관계 등 

다양안 일 등을 경엄하게 됩니다 아무련 준비도 없이 결온을 안 부부들은 말씀을 통해 

l 다곰주일한송 l 

낀3캉 맹효다도 더 껑은 

작시자 불명으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 영어 제목이 어색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 

아호택인이 작시한 것이 아닌가생각됩니다. 작곡자는 윌리암제임스 커크패트릭 

0N뻐amJames Kir때atrick， l잃8-1921)이 작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기에 대 

해서는알려진 바 없습니다. 

1절은 “먹보다도 더 검은n 조/와 “흰 눈보다 더 희게u 셋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 

속의 사역을 색채를 통해 g년f게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 

을 ε짱합니다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슬픔과 근심 걱정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됨을노래합니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l을 때 바울이 모든 것을 배실물로 여겼던 것처럼r빌 

3:7-9),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가장 중요흔을 tJ앙합니다 
4절은 성도들의 진정한 자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잉과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잉을 노래합니다 

그리고후렴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갈 때 주어지는사죄의 은총 

을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합니다. 

충현의 성도 여러분! 이 걷}OJ=과 같이 오직 천국의 영원한복만을 의지하며 주님 

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부인하여 주님을따라기는삶이 되길 원합니다. 
(찬앙위원회) 

결온의 의미를 새롭게 새닫게 되기도 압니 

다 그리고 아기가 탄생하면 그 아기가 자신 

의 소유가 아닌 추님 의 추신 선물임을 깨닫고 

어떻게 양육알지 말씀으로 배읍니다 

이 과성을 거치면서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 

게 됩니다 신온부부들이 가상 어려입아는 

문제 중 하냐가 부모님과의 판계입니다 "01 

려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냐 그 아내와 연압아 

여 둘이 안 몸을 이룰지로다’(상 2: 2니) 결 

온해서 가성을 이룬 자식들은 부모를 떠냐고 

자 하냐 오이려 부모님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자식 

들을 그 이선보다 더 강아게 구속아려고 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를 아냐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생각아기 때문입니다 삼 안타 

까분 엽이죠 이련 임에 대해 부원들이 경염 

쨌고 경염아고 있는 일들이라서 공감대가 

매우클니다 

기온팀 

죄낙은(집사， 기온팀장) 

겹온애서 3년 이상 된 가성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집외 시에는 성년 2부 자체 내에 마련된 탁아부에 아이들을 맡기고， 그룹별 성 

경공부 시간어|는 자녁들도 암께 공부를 밥니다 그 시간어|는 자체 탁아부 교사들도 모 

두들 성경공부에 삼여애야 하니 아이들과 암께 공부를 아지요 비슷안 결온 시기를 경 

엄아고 있는 사람들끼리 보여서 서로 공갑대가 큼니다 말씀을 통해 하냐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생각압니다 때론 부부간의 판계를 통때 서로를 분련시키시변 분련을 통 
해 그리스도의 자서아 부랴까지 서자시키시느 추니요 깨다기도 하니다 . 

。 o , - , ' L 

킹년 2부가 교회 내에서 담당아고 있는 역알에 대때 -

￡종완(장로) 

성년 2부는 새롭게 가성을 꾸리거냐 가정을 꾸렬 준비를 하고 있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성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또안 그 사이에서 성장안 아이들이 이 

교외를 다시 이루게 되겠죠 성년 2부는 가성들이 그 기초부터 말씀의 반석 위에 건고01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알을 하려고 압니다 성년 2부는 믿음의 세대를 잇는 든든안 

다리 역알을 감당아고자 밥니다 

(편집실) 

새 가 족 을 환 영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과 소뿜서 인도^f I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

1 유성절 15 청년2부 오정일(15) 

2 어선중 19 고등부 박경희(1 ) 

3 유범수 16 장년2부 최문실(1) 

4 왕지선 10 소망부 강혜경뻐) 

5 번혜진 19 정년1부 이승연어) 

6 변재희 19 고등부 박슬기떠) 

7 박세연 19 정년 1부 김점례(1 ) 

8 김장우 1 정년2부 김근핸1 ) 

9 이상화 11 장년3부 김행재1 ) 

10 박지연 19 청년2부 정혜경(6) 

11 김용경 19 청년1부 김영훈(1) 

12 신광절 2 잠년1부 

16 번사무엘 19 대학부 한용택(히 

17 문미숙 1 장년 1부 최성규{1 ) 

18 방세은 19 대학부 이복순(1) 

19 김원기 11 장년 1부 

20 신점숙 11 장년1부 

21 김대용 11 대학부 

22 김세용 11 대학부 

23 송명식 12 장년1부 입장식(7) 

24 김지웅 4 고등부 오순도(4) 

25 민명환 19 대학부 이보신(1) 

26 권혜은 19 정년1부 정인선(9) 

27 채희경 13 정년2부 임대혁떠) 

13 Janeshin 2 장년1부 I 28 남상민 19 정년1부 안태쉰1 ) 

14 조번순 18 정년2부 엄정섭(17) I 29 강선자 10 장년2부 이재영(1 ) 

15 이인숙 14 청년2부 김성탁(1 ) I 30 김성윤 19 정년1부 김정재1 ) 

31 정미경 1 청년2부 이화햄1 ) 

32 조수강 19 외선부 김현배(1 이 

33 장학빈 19 외선부 손진도떠) 

34 길해룡 19 외선부 서경재15) 

35 토올 19 외선부 김재님(17) 

36 바트숨벨 19 외선부 김병쉬13) 

37 강병창 19 고등부 강진휘(13) 

38 황건우 19 대학부 이재욱{18) 

39 나타샤 19 외선부 최상기(18) 

40 클라라 19 외선부 이용호(15) 

41 예레나 19 외선부 전옥쉰15) 

42 박상규 1 정년2부 우병희(1) 

43 김앙수 19 정년1부 

44 석경숙 4 장년3부 김칭배(2) 

45 유승길 19 대학부 정혜리(14) 

짧 충현교회의 한 기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잉상 



저18 1 8호 주낀흥헌 

회 ;쇼석 

@ 2005년 1 월 2일 

활훨 충현 71도으l 창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 
으로 성령의 도구로만λ}용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되게히소서 

@ 20051견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이 되도록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 
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 
소서. 

rm 2005년에 진행될 단기 선교와 1 . 1. 1 전 
도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한풍성한의의 열매가 있게 하t서 

@ αITC 훈련과 전도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모든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십 

À}7t를 더 깊이 앨}가며 은혜 안에서 자 

라가게히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에 띠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 
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모든새가족들이 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 

에서자라게히소서 

• 단기선교팀 언어훈련강사로 봉사알분을 찾습U다 

1 해S앤어(국개· 

@ 캄보디아 ~Ol요빠@ 라오스 @ 리투아니아 

@7딛기즈스탄 @ 말레이시아 

2 해당강사 대상 · 

@ 충현교회 서|레교인 @ 외선부등록성도 

• 교사교육 및 겨울계절악교강습회 

일시 2005년 1월 9일， 16일(주일 15:00""16:30 

대상 저n교육위원회 교사 및 참가희망자 

장소 , 제1교육관 301호(어린이부)， 501호(중등뷔 

강의 : 교재 Wor1<shop, 믿음으로 LIO f7는 천국일꾼 

·전도훈련압시다 

1. 대상 : 남녀전도회 임원 및 회원 

2 일시및징소 

여전도회 1월 12, 19일(쉬 수요1부 예배 후/ 갈릴리홀 

남전도회 ‘ 1월 12, 19띨수) 수요2부 예배 후 / 베다니홀 

· 전도회감사 

전도위원회에서 2004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 

니다 각 전도호때|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 

으시기바랍니다 

1. 감).. f7 1간 ‘ 2005년 1월 2일 "" 2(χ5년 1월 31일 

a 대상기간 : 2004년 7월 "" 12월 
3. 감A땀소 : 전도위원회 (교원f6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때4년 1N12웰 금잔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모임 

1 정기당회 
일시 5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안수집사 1지회 월례회 
일시:오늘 15:00 
장소’제1교육관 307호 

대상 1 ，2 ，3 ，4，5교구에 속한 안수집사 

3 안수집사 4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제1교육관쩌8호 

대상 : 15 ， 16 ， 17 ，18교구에 속한 안수집사 

4 권사 1 ，2지회 월례회 
일시 5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징소‘갈릴리흘 

.2005년도 전반기 장획생 신정안내 

1 선빌때상 

@본교회 등록교인으로2없견 12월 X빌 이전등록자 

@본교회 교회학교에 재적중인 고 대 대학원 신흐때 

학원학생 

@공여빼때교호|흐파부서의 집호때| 잘침석뼈 교회 각 

부서싸서 헌t떡으로봉사하는자 

2 신정기간 · 

2004년 12월 26일부터 2005년 1월 9일까지 

3 문의및신정장소 · 

교육국 ( 웹 5않없YJ/ 교472， 473) 

별세 

[ 김봉선 은퇴권사 17교구 수내구역 / 12월 
23일 별세 ， 12월 25일 장례 

2. 박현인 은퇴권사 11교구 숭인구역/ 이자경 
권사의 모친， 김상대 성도의 장모， 12교구/ 
12월 28일 별세 ， 12월 30일 장례 

직원모집 

경비직 미회직 (냄 2 지격 서뼈파인 

I띨 이력서 ‘ 주묘탤등본 ‘ S회땀추천세Ef교앤 
A물짧구역심동짧1 충현팩l À땀국 
B댔-trol 

1. 모집부문 
3. 지흩 A펌 
4. 서류지|훌처 

·교역자수련회 

1. 주저1 : 잃어버린 gS연을 찾아가신 예수님 (녹 19:10) 

2 일시 : 1월 6일 7일 3. 장소 .충현기도원 

호
 」

켜
 를 

1. 이근홍 군 (이일영 성도，류향란집사의 아 

들， 16교구)와 임화영 앙 (임윤순 집사， 지 
순분 집사의 딸， 김천 황금통교회) / 8일 
(토) 14:00 김천 컨벤션웨딩흘 3층(다이아 
온드룸)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2005'년도교구모입 장소 

녁 

예배 담당안내 (1 /5 ~ 1/9) 

닐찌 여|배 잔앙 사회 기 도 

1/5 수요 l 너 예수꺼| 조용히 나가 (호산나찬양대) 고광환 0] 'Î';\} 기도의 댐 딴 1010-14) 김성관목사 

1/5 수요 11 나의 영광십자가(실로암찬양대) 성진호 노광헌 나의 매임 엠 1: 12-]쐐현민 목사 

1/1 금요집회 테너공병센트럼갯조성훈/소프라노김소연 양재웅 김성관목사 

1/9 'f~1 〈빼전친잉 i냥칠 김연근 자신을 낮추는 신앙 (빌 312-16) 최종철 목사 

1/9 주일 11 만유의 주재 없프라노조수진(가브리엘찬양대 솔로이똑) 양재웅 진홍용 자신융낮추는신앙 (빌 312-16) 안치원 목사 

1/9 주일 m 만유의 주재 외/소프라노조수진(가브리엘찬양대 솔로0]똑) 나광영 선홍캘 자신을낮추는신앙 (벨 3 1 2-1이 김생관목사 

” 
주일 W 값tl]싼뺨를주께드린외빠0]옹린진혀1인(o}엔오케스트래 0]재영 0]빼 자신융낮추는신앙 (벌 3:12-1뻐익환목사 

” 
주임 V 오거룩하신 주닝 외/소프라노김찬0](뻗찬양대 솔로이스트) 0]경준 안종욱 자신을낮추는신앙 (빌 3:12삐 김성관목사 

” 
주일찬양 센도위원회 참맨도련 연주메실로암잔앙대 0]칭수 진학래 소망의 즐거웅 (멤선 J:I~1 2) 정신호목사 

모입장소 

저1 1교육관 201호 

갈렬리흘 

탁아부실 

저11교육관 407호 

제1교육관 401호 

제2교육관 1층 

본당지하할렐루야홀 

선교관 지하2층 메추라기홀 

저1 1 교육관 501호 

저11교육관 307호 

영아부실 

제1교육관 507호 

저1 2교육관 4층 

본당 112호 

본당 11 3호 

복지관지하1층 

저1 1교육관 301호 

베다니홀 

선교관 1층회의실 

[ 섬·기·는· 분·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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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교구위원회 신교위원회 어빠!부 4교구 

여국근 김교성 안창덕 나광영 
중등2부 중등3부 대학부 11교구 

김용덕 고광환 위건량 김익환 
3교구 1교구 새가족gP육부 1 3.교구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17교구 6교구 교재연구 18교구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16교구 편집국 5교구 14교구 

이재영 이 경준 이창수 김준희 
소년부 15교구 고등부 8교구 

황진섭 정성영 
유년부 9교구 

• 우|임목사 김성관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충현기도원깅 

이종석 
기획위원장 

전홍렬 
선교위원징 

오진국 
여배위원징 

김영길 
λ미닙지 
~oT。

김광남 
건축위원징 

진홍용 
행징위원징 

노광헌 
딩회서기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차신득 
세1교육위원정 

이갑재 
기획위원 

황영일 
교육Z부징 

l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Z교구징 교구위원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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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얘
 

엄필성 
의료선교부징 

최무길 
재정위원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자。-λL 

오전 7:00 보L 단 U 

1I 오전 9:00 본당 

주일예 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이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3:00 보」 다 U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보」 당 U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김연식 

김정연 
2교구 

김영순 
8교구 

류진희 
9교구 

한영준 
12교구 

안태순 
1 8.교구 

전은회 
16교구 

이복순 
19.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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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임지휘자 서준성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1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5교구 

조옥자 강덕펼 
7교구 14교구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19교구 

한성임 
13교구 

·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독장지 김소연 

l 선교시 송요한 

김영수 
X댐봉사부장 

함철주 윤석민 
지랑E때부징 힐별루O앤잉때g 

김창국 김중선 
A빙부징 8교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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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만 
예배위원 

박철구 
전도위원 

김 영은 
예배위원 

이태식 
여배위원 

배춘식 
13교구징 

한송규 
전도훈련부징 

이형수 안통현 
전도위원징 새펙흙부징 

이계인 박덕양 
O맨샘때징 징년Z부장 

김숭곤 
틱이부징 

박홍규 권병옥 조종환 
김시위원징 새7택앙육부장 제2교육위원징 

노영한 
15교구징 

강철형 
18교구징 

최지윤 
10교구장 

고제숭 
6교구징 

김단용 
딩회부서기 

이실호 
관리부장 

원응철 
1잭구징 

신상수 
14.교구징 

장철환 
11교구징 

최윤덕 
선교위원 

안종욱 
김시위원 

이정우 
징년3부잉 

김구형 
X뻐교육위원징 

이달옥 
재정위원 

정태두 
전도위원 

김 영달 
옹A써원징 

정청길 
예배위원 

김환기 
9교구징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ICi} .::: 

영아부 
l 오전 9:00 

선교관 1충 
챙년 2 부 오후1 2:00 저1 2교육관 2충 

11 오전11:00 장년 1 부 오후1230 교육판 507호 
유아부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 :30 교육관 407호 

유 치부 오전10 : 50 저1 2교육관 1층 장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유년부 오전1 030 교육관 307호 소앙부 오후12: 15 갈렬리훌 
초둥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오전11:00 복지관지하1충 

소 년 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전 9oo(학생) 교육관2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오후 }:OO(성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 1호 탁 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1 0호 

중풍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 2: 1 5 에다니훌 

j]ι 낀Er1a- 오전11:00 제 2교육관 4층 충현어린이집 T x7 니}ji[~ 。 교육관107호 

대 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치1 2교육관 4층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멘 훌 김연근 
기브리엘센!g때잉 

안석현 
5교구징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잉D뉴옐친쐐징 

오전 11 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1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다 

Simu~éψeous translations in Eng 잉1， Chinese, Japan않eand Sign 떠19uage are available at the Beven 0’ clock Worship S맨~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 are also avai때eattheOneO’ CI，χk Worship Sef'AC8 


